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8. 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RCEP의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가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에

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(8.9일 조선비즈 ｢대한상의 “대중 무역적자, 중간재 수입․공급망 재편․
RCEP가 원인”」등 보도에 대한 설명 (연합, 경향, 파이낸셜 등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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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도 대중국
무역적자액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

ㅇ RCEP 발효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산화리튬 등*의 수입량이

증가했고, 원자재 가격 상승, 인플레이션 등이 맞물려 수지가 악화됨

* 산화리튬·수산화리튬 기준 관세율 5.5% → RCEP 특혜 관세율 0%

ㅇ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‘산화리튬’과 ‘수산화리튬’의 올 상반기

대중국 수입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입액 기록됨

* 동 보도는 대한상의가 8.9일 배포한 ‘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

방안’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, 보도한 것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□ RCEP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중 무역
적자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

ㅇ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한
‘산화리튬’과 ‘수산화리튬’은 RCEP 발효 이전부터 한중 FTA에

따라 수입관세가 이미 0% 적용 중임

* 한중FTA 대비 관세가 인하된 품목(4개, 덱스트린, 녹용(전지, 기타, 녹각))의
‘22.상반기 수입증가액은 전년 동기비 총 1.4억원 수준



※ 문의: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종주 과장 (02-2100-1373)

김민섭 사무관 (02-2100-1379)


